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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체력 및 이상지질혈증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4월 S시 소재 대학교의 여자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5가지 건강체력(신체조성,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과 4가지 혈중지질(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C, LDL-C)을 분석하였고, Heyward의 스트레스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재작성한 스트레스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상지질혈증 위험인자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 단순상관분석(Pearson's simple correlation analysis)과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체력, 이상지질혈증 관련인자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자대학생의 억압/완벽 스트레스는 근력(r=0-0.370, p=0.041), 근지구력(r=-0.358, p=0.048) 및 신체조성(r=0.413, p=0.021)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신체조성은 과다업무 스트레스(r=0.527, p=0.002) 및 시간압박 스트레스(r=0.393, p=0.029)와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즉, 여자대학생의 근력, 근지구력이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F=4.596, p=0.041; F=4.252, p=0.048), 신체조성(체지방률)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F=5.966, p=0.021; F=11.108, p=0.002; F=5.293, p=0.029).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 physical fitness and dyslipidemia in female college students, so that we can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 coping strategies against stress. Five physical fitness (body composition, cardiopulmonary endurance,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flexibility) and four blood lipid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were analyzed against 31 female students from the college in S city in April 2018. The students completed the stress questionnaire modified from the Heyward's.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level of dyslipidemia risk factors. Also, Pearson's si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 physical fitness, and dyslipidemia. As a result, the suppression / perfectionism str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uscular strength (r = 0-0.370, p = 0.041), muscular endurance (r = -0.358, p = 0.048) and body composition (r = 0.413, p = 0.021). Body composition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xcessive work stress (r = 0.527, p = 0.002) and time pressure stress (r = 0.393, p = 0.029). Therefore, the higher the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of female college student, the lower the stress can be predicted (F = 4.596, p = 0.041; F = 4.252, p = 0.048). The lower the body composition (percent body fat), the lower the stress is expected (F = 5.966, p = 0.021; F = 11.108, p = 0.002; F = 5.293, p =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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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외부자극에 의해 체내에 야기될 수 있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행동학적인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Selye, 1998),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73.3%),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52.9%) 순 이였다(통계청, 2016). 절제된 생활에서 자유로운 생활형태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불건강 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건강에도 무관심하여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조호윤, 김영혜, 손현미, 2014). 관련 연구에서도 여자대학생의 경우 ‘최소활동군’의 비율이 가장 높아 신체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광숙 등, 2013).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삶의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학업, 취업 등과 관련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취업난 또한 이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김성혜, 2016). 여러 스트레스 상황 중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데(통계청, 2016), 남녀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에서도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남자대학생보다 높게 관찰되었다(김성혜, 2016). 과거 여러 연구들에서 여성의 정신건강관련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관찰되어 왔기에(Klose, & Jacobi, 2004; Sandanger, Nygard, Sorensen, & Moum, 2004)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만연해 있는 남성위주의 사고방식 등이 추후 사회생활의 관문을 여성들에게 더욱 좁아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진로, 취업관련 스트레스는 여자대학생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자대학생들이 건강한 대학생활을 통해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준비단계를 잘 다져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력과 스트레스 수준간의 관계를 우선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심폐능력과 근력을 보유한 경우 낮은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Kettunen, Kyröläinen, Santtila, Vuorimaa, & Vasankari, 2016), 정서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폐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른 예측인자와 독립적으로 사망위험이 낮다고 보고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지라도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적정수준의 심폐운동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Sui et al.,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낮은 신체활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Tajik, Abd Latiff, Adznam, Awang, Yit Siew, & Abu Bakar, 2017),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폐기능이 높을수록 정서적인 불안감이 낮게 나타나 정서적인 건강함은 심폐체력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Williams, Carroll, Veldhuijzen van Zanten, & Ginty, 2016).

      한편,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HDL-C)의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긴 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Muratsubaki, Hattori, Li, Fukudo, & Munakata, 2016). 또한 Bergh, Udumyan, Fall, Almroth, & Montgomery (2015)는 청소년기의 낮은 스트레스 탄력성은 이후 성년이 되었을 때 관상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심혈관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관련요인을 증가시키며, 중장년 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를 건강과 관련된 중요 인자로 인식해야 하며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체력수준, 심혈관질환 관련인자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성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국내에서 유사연구가 보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생활만족감,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이며(김도연, 1996), 대학생의 체력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유일한 연구(이양출, 홍명선, 2013)에서도 여학생의 신체임상증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구분없이 전반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것이기에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체력간의 명확한 관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이상지질혈증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들 간의 관계는 주로 직장인 대상(이남수, 이경재, 김주자, 이진우, 2010; 조정진, 김지용, 변정수, 2006; Muratsubaki et al., 2016; Yoo, & Franke, 2011)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향후 이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직무능력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에 대학시절 이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체력 및 이상지질혈증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8년 4월 S시 소재의 대학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험참가에 동의한 여자대학생 60명을 무선군집표집하였다. 이 중 누락된 설문응답 문항 또는 누락된 건강체력 항목이 있거나 채혈에 불참한 대상자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는 31명으로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측정 하루 전부터는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비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Table 1.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Mean±SD (n=31)
              	Rating
              	K-S
            

            
              	
                Z
              
              	p
            

          
          
            	Age(yr)
            	20.42±1.57
            	
            	
            	1.320
            	0.061
          

          
            	Height(cm)
            	162.77±5.02
            	
            	
            	0.790
            	0.561
          

          
            	Weight(kg)
            	58.32±8.27
            	
            	
            	0.949
            	0.329
          

          
            	BMI(kg/m2)
            	21.98±2.69
            	
            	3b
            	0.585
            	0.896
          

          
            	Percent body fat(%)
            	30.67±4.18
            	5a
            	3b
            	0.972
            	0.301
          

          
            	Step test(PEI)
            	84.03±7.24
            	3a
            	
            	0.410
            	0.996
          

          
            	Back strength(kg)
            	40.16±14.86
            	5a
            	
            	0.873
            	0.430
          

          
            	Sit up(time/min)
            	24.65±7.99
            	4a
            	3b
            	0.453
            	0.987
          

          
            	Trunk flexion(cm)
            	11.94±8.27
            	4a
            	
            	0.575
            	0.896
          

          
            	Total cholesterol(mg/dl)
            	169.90±30.88
            	normalc
            	0.416
            	0.995
          

          
            	Triglyceride(mg/dl)
            	97.29±54.13
            	normalc
            	0.732
            	0.658
          

          
            	HDL-Cholesterol(mg/dl)
            	60.97±12.90
            	normalc
            	0.524
            	0.946
          

          
            	LDL-Cholesterol(mg/dl)
            	89.48±31.27
            	normalc
            	0.628
            	0.825
          

        

        
          
            <source> a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07) 1~5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낮은 등급, b : 문화체육관광부 (2017), c : Williams (2008)
          

          
            <note> BMI : Body mass index, K-S : Kolmogrov-smirnov test
          

        

        

      

      
        2.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Heyward(1998)의 스트레스 설문지를 기초로 하고 박준호, 서영석(2010)의 대학생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체육과 박사 3인과 대학원생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용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수정하였으며,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추출기준은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으로하여 직교회전방법(varimax)을 적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응답형태를 측정하는 평정척도는 4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내용과 작성방법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Table 2>와 같고,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Table 2.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Factor
                	No.
                	Contents
              

            
            
              	
1. 억압/완벽
(SU/PER)
              	Q7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초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다
            

            
              	Q3
              	남에 의해 내 계획이 영향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Q23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 짜증난다
            

            
              	Q20
              	책임감이 많이 강하다
            

            
              	Q4
              	가능하면 복잡한 장소를 피한다
            

            
              	Q14
              	선배나 교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Q9
              	바쁠 때 방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Q5
              	기다리는 줄이 길면 기분나쁘다
            

            
              	Q30
              	여행 등 휴가 때 틈나면 하기위해 일거리를 가져간다
            

            
              	Q22
              	시간절약을 위해 항상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2. 과다업무
(EW)
              	Q12
              	한 번에 많은 일이 생겨서 혼란스럽고 제대로 정리가 안된다
            

            
              	Q11
              	일을 마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Q13
              	일을 마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Q6
              	논쟁에서 쉽게 화를 낸다
            

            
              	Q16
              	여가시간을 일 때문에 망친다
            

            
              	Q15
              	가족이나 친구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Q24
              	무언가에 압박을 받으면 이성을 잃는다
            

            
              	Q21
              	줄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Q10
              	인내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2
              	내 앞의 차가 천천히 가면 신경질난다
            

            
              	Q25
              	내가 화를 쉽게 내는 편이라고 친구들이 말한다
            

            
              	
3. 시간압박
(TP)
              	Q18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Q1
              	내 뜻대로 안되면 쉽게 마음을 바꾸어 쉬운 길을 선택한다
            

            
              	Q27
              	해야 할 일을 보면 깊은 생각없이 먼저 달려든다
            

            
              	Q19
              	일을 마치려고 식사를 거른다
            

            
              	Q8
              	생활이나 작업공간에 넓었으면 하고 바란다
            

            
              	Q17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추가적인 일을 한다
            

            
              	Q29
              	일하면서 먹는 등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Q26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Q28
              	나의 실수는 대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두른 결과이다
            

          

          
            
              <Note> SU/PER : suppression, perfectionism, EW : excessive work, TP : time pressure
            

          

          

          
            Table 3.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Factor
                	No.
                	1
                	2
                	3
                	Validity
                	Cronbach's α
              

              
                	Eigen-value
                	Variance(%)
                	Cumulative(%)
              

            
            
              	1
SU/PER
              	Q7
              	.810
              	.101
              	.336
              	12.99
              	43.30
              	43.30
              	.922
            

            
              	Q3
              	.757
              	.170
              	.211
            

            
              	Q23
              	.732
              	.436
              	.206
            

            
              	Q20
              	.714
              	.157
              	.456
            

            
              	Q4
              	.707
              	.323
              	.087
            

            
              	Q14
              	.654
              	.431
              	.052
            

            
              	Q9
              	.644
              	.086
              	.466
            

            
              	Q5
              	.619
              	.411
              	.193
            

            
              	Q30
              	.582
              	.066
              	.306
            

            
              	Q22
              	.567
              	-.063
              	.551
            

            
              	2
EW
              	Q12
              	.163
              	.843
              	.151
              	2.84
              	9.45
              	52.74
              	.913
            

            
              	Q11
              	.382
              	.707
              	.156
            

            
              	Q13
              	.180
              	.698
              	.071
            

            
              	Q6
              	.402
              	.695
              	.105
            

            
              	Q16
              	.058
              	.640
              	.358
            

            
              	Q15
              	.469
              	.630
              	.311
            

            
              	Q24
              	.441
              	.630
              	.124
            

            
              	Q21
              	.547
              	.581
              	.066
            

            
              	Q10
              	-.041
              	.532
              	-.038
            

            
              	Q2
              	.451
              	.484
              	.469
            

            
              	Q25
              	.293
              	.479
              	.417
            

            
              	3
TP
              	Q18
              	.469
              	-.003
              	.696
              	2.03
              	6.75
              	59.50
              	.865
            

            
              	Q1
              	.191
              	.113
              	.694
            

            
              	Q27
              	.134
              	.058
              	.679
            

            
              	Q19
              	.243
              	.079
              	.674
            

            
              	Q8
              	.250
              	.060
              	.660
            

            
              	Q17
              	.169
              	.447
              	.590
            

            
              	Q29
              	.147
              	.421
              	.577
            

            
              	Q26
              	.109
              	.397
              	.573
            

            
              	Q28
              	.010
              	.498
              	.503
            

            
              	전체
              	
              	
              	
              	
              	
              	
              	
              	 .953
            

          

          
            
              <Note> SU/PER : suppression, perfectionism, EW : excessive work, TP : time pressure
            

          

          

        

        
          2) 체력 측정
          건강체력의 대표적인 5가지 요인인 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측정하였다.

          신체조성은 다주파수 부위별 방식의 생체전기저항법(In-Body 720, 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측정하였고 근력은 배근력계(T.K.K 5102, Takei, Niigata, Japan)를 이용하여 배근력을 2회 측정한 뒤 높은 값을 채택하였다. 근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를 1분 동안 시행하여 수행한 갯수를 기록하였고 유연성은 서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T.K.K. 5103, Takei, Niigata, Japan)를 2회 측정하여 높을 값을 채택하였다. 심폐지구력은 하버드 스텝테스트를 실시하여 5분간의 스텝운동 후 심박수를 측정하고(운동후 1분～1분 30초, 2분～2분 30초, 3분～3분 30초), 이 심박수를 토대로 신체효율지수(Physical efficiency index : PEI)를 산출하였다. 신체효율지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PEI=300/{2×(3회 심박수의 총합)}×100

          일반적으로 심폐능력검사는 최대검사 또는 최대하검사를 적용하는데, 본 검사에서는 최대하검사방법 중 하나인 스텝테스트를 적용하였다.

          스텝테스트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심폐지구력을 측정하였다(Buckley, Sim, Eston, Hession, & Fox, 2004; Petrella, Koval, Cunningham, & Paterson, 2001; Santo, & Golding, 2003).

        

      

      
        3. 이상지질혈증 검사
        이상지질혈증 판단을 위하여 채혈을 통해 혈중지질을 분석하였다. 혈액분석을 위해 12-15시간 공복상태가 되는 오전 8-9시 사이에 상완정맥에서 채혈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채혈 24시간 전부터 격렬한 신체활동 등 급격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채취한 혈액은 3,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뒤 분석하였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생화학자동분석기 Hirachi 747(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였고,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Hitachi 7150(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Pureauto SCHO-N, Pureauto S TG-N, Cholestest N HDL, Cholestest LDL 등의 시약(Sekisui Medical, Tokyo, Japan)이 사용되었다.

        이상지질혈증과 더불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상지질혈증은 이 세가지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질환명이라 할 수 있다. 혈중지질수준을 측정했을 때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이상지질혈증’이라 판단 내릴 수 있는데,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NCEP)에서 정한 기준치는 총콜레스테롤 240(mg/dl)이상, 중성지방 200(mg/dl)이상, HDL-콜레스테롤 40(mg/dl)이하, LDL-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인 경우를 이상지질혈증 판단기준으로 정하였다(Williams, 2008).

      

      
        4. 자료처리
        실험결과로 얻은 raw data의 모집단 분포가 정상분포함을 Kolmogrov-smirnov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통계기법으로는 이상지질혈증 위험인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 단순상관분석(Pearson's simple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체력, 이상지질혈증 관련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경우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수준과 체력요인 및 이상지질혈증 관련인자들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절차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PSS ver 18.0, IBM,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이상지질혈증 관련인자 빈도분석 결과
        여자대학생이 이상지질혈증 관련인자를 어느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빈도분석을 한 결과 대다수의 여자대학생이 정상범주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5명(16.1%), 두가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명(9.7%)이었고 4가지의 혈중지질검사에서 세가지 이상 비정상 범위에 속한 경우도 1명(3.2%) 관찰되었다(Figure 1).

        
          
          

          Figure 1. 
				
          

          
            Frequency Analysis for Dyslipidemic Risk Factor
          
          

          

        

      

      
        2. 스트레스, 체력, 이상지질혈증간의 상관분석 결과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체력, 이상지질혈증 관련인자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multiple Correlation Matrix of Stress Level, Physical Fitness, and Dyslipidemia
          
          

        

        
          
            
              	Item(unit)
              	stress factor 1
SU/PER
              	stress factor 2
EW
              	stress factor 3
TP
              	stress total
(F1~F3)
            

          
          
            	cardiovascular
endurance (PEI)
            	-.312
(p=.087)
            	-.209
(p=.260)
            	-.197
(p=.287)
            	-.274
(p=.136)
          

          
            	muscular strength(kg)
            	-.370
(p=.041)*
            	-.190
(p=.307)
            	-.187
(p=.328)
            	-.285
(p=.121)
          

          
            	muscular endurance (time/min)
            	-.358
(p=.048)*
            	-.071
(p=.705)
            	-.172
(p=.354)
            	-.230
(p=.214)
          

          
            	flexibility(cm)
            	-.078
(p=.678)
            	-.205
(p=.268)
            	-.017
(p=.929)
            	-.118
(p=.526)
          

          
            	body composition(%)
            	.413
(p=.021)*
            	.527
(p=.002)**
            	.393
(p=.029)*
            	.504
(p=.004)**
          

          
            	Total cholesterol(mg/dl)
            	.103
(p=.581)
            	.165
(p=.376)
            	-.023
(p=.904)
            	.100
(p=.593)
          

          
            	Triglyceride(mg/dl)
            	.069
(p=.713)
            	-.213
(p=.249)
            	-.058
(p=758)
            	-.075
(p=689)
          

          
            	HDL-cholesterol(mg/dl)
            	-.069
(p=.714)
            	-.099
(p=.595)
            	-.196
(p=292)
            	-.131
(p=.484)
          

          
            	LDL-cholesterol(mg/dl)
            	.106
(p=.570)
            	.277
(p=.131)
            	.078
(p=.676)
            	.178
(p=.337)
          

        

        
          
            <note> SU/PER : suppression, perfectionism, EW : excessive work, TP : time pressure
          

        

        

        건강체력 중 근력과 근지구력 및 신체조성이 스트레스 중 억압/완벽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r=0-0.370, p=0.041; r=-0.358, p=0.048; r=0.413, p=0.021), 그밖에도 신체조성은 과다업무 요인(r=0.527, p=0.002) 및 시간압박 요인(r=0.393, p=0.029) 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건강체력 중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은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지질혈증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한 4종의 혈중지질수준은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체력, 이상지질혈증간의 회귀분석 결과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근력-억압/완벽, 근지구력-억압/완벽, 신체조성-억압/완벽, 신체조성-과다업무, 및 신체조성-시간압박 간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6>와 같다.

        
          
          

          Figure 2.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Muscular Strength and Suppression/ Perfectionism
          
          

          

        

        
          
          

          Figure 3.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Muscular Endurance and Suppression /Perfectionism
          
          

          

        

        
          
          

          Figure 4.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Suppression /Perfectionism
          
          

          

        

        
          
          

          Figure 5.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Excessive work
          
          

          

        

        
          
          

          Figure 6.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Time pressure
          
          

          

        

        근력과 스트레스 요인 1(억압/완벽)간의 추정된 회귀식(F=4.596, p=0.041)의 회귀계수는 -0.016(t=-2.144, p=0.041)이고 회귀절편은 2.976(t=9.262, p=0.000)이며 회귀결정계수는 0.137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test 결과는 2.406으로 나타났다.

        근지구력과 스트레스 요인 1(억압/완벽)간의 추정된 회귀식(F=4.252, p=0.048)의 회귀계수는 -0.029(t=-2.062, p=0.048)이고 회귀절편은 3.044(t=8.366, p=0.000)이며 회귀결정계수는 0.128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test 결과는 2.289로 나타났다.

        신체조성과 스트레스 요인 1(억압/완벽)간의 추정된 회귀식(F=5.966, p=0.021)의 회귀계수는 0.064(t=2.443, p=0.021)이고 회귀절편은 0.368(t=0.455, p=0.653)이며 회귀결정계수는 0.171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test 결과는 2.288로 나타났다.

        신체조성과 스트레스 요인 2(과다업무)간의 추정된 회귀식(F=11.108, p=0.002)의 회귀계수는 0.072(t=3.344, p=0.002)이고 회귀절편은 -0.217(t=-0.327, p=0.746)이며 회귀결정계수는 0.278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test 결과는 1.702로 나타났다.

        신체조성과 스트레스 요인 3(시간압박)간의 추정된 회귀식(F=5.293, p=0.029)의 회귀계수는 0.054(t=2.301, p=0.029)이고 회귀절편은 0.374(t=0.519, p=0.608)이며 회귀결정계수는 0.154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test 결과는 1.968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은 건강체력 중 근력과 근지구력이 우수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신체조성 역시 체지방률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체력, 그리고 혈중지질의 정상범위를 넘어선 상태인 이상지질혈증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의 정도는 근력, 근지구력, 신체조성 등의 일부 건강체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스트레스와 이상지질혈증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체활동의 수준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Tajik et al., 2017). 따라서 신체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체력수준 역시 스트레스와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는 근력 및 심폐지구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이양출, 홍명선, 2013), Garber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심폐체력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범철, 박재현, 김혜진(2004)의 연구에서도 근력, 근지구력 등의 건강체력은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체력은 정신적인 부분의 건강함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근력 및 근지구력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지만, 심폐지구력의 경우 의미있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심폐지구력이 다른 건강체력들에 비하여 높은 등급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의 대상자들이 남녀혼성그룹 또는 남성대상의 그룹인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도 결과초래에 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폐기능과 정서적인 불안감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연구는 심폐기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에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Williams et al., 2016).

      스트레스와 지질관련 선행연구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Eaker, Sullivan, Kelly-Hayes, D'Agostino, & Benjamin(2004)은 긴장도가 높은 경우 TC/HDL-C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고, 이남수, 이경재, 김주자, 이진우(2010)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에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고상백 등(2005)의 연구에서도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혈중지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Fornari, Ferrario, Menni, Sega, Facchetti, & Cesana, 2007; Kobayashi, Hirose, Tada, Tsutsumi, & Kawakami, 2005). 스트레스와 지질수준의 관련성을 보고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남성 또는 주로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연구하여 성별이나 직업의 측면에서 연구대상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중성지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의 정도는 혈중지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변수지, 신윤진, 윤정원, 김수아, 김양하,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이상지질혈증 판단을 위해 분석한 네 가지 혈중지질 수준간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기존 스트레스를 연구한 대상자들에 비하여 연령대가 낮고, 낮은 연령대인만큼 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될 여지가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지질수준의 평균은 모두 정상범위에 속해있었고,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위한 각 지질의 빈도분석 결과 대다수의 대상자(71%)가 한 가지도 비정상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상지질혈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체지방률로 대표되는 신체조성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건강체력의 한 부분으로써 접근하여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대상자들의 체지방률은 비만범주에 속하는 수준으로써, 혈중지질수준은 비록 정상이었지만 체지방률은 정상을 벗어난 등급이었다.

      대학생들은 취업난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 등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학점이수, 시간관리,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의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박지선, 2015). 천만봉, 이종구(2013) 의 연구에서도 대학취업준비생들의 심각한 취업스트레스 노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OECD, 2009), 관리되지 못한 대학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이후 이처럼 직장생활로 까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체력, 이상지질혈증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는 근력, 근지구력 및 신체조성과 관련이 있으며, 여자대학생의 근력 및 근지구력이 우수할수록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신체조성(체지방률)은 낮을수록 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혈관질환 관련요인들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건강정도와의 관계분석을 시도하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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